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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1년 8월 IUAPPA (International Union of Air

Pollution Preven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ssociations) 세계대기보전대회가 “새천년을 푸르게

(Greening the new Millenium)”를 주제로 개최되었을

때 “새천년”과 “푸르게”는 향후 펼쳐질 새천년을 향

한 선언적 의미가 컸다 (http://www.iuappa.org/conf

proc.html). 1990년대 말 21세기를 앞두고 “환경의

세기”를 이야기할 때에도 “환경”은 환경론자 사이에

서 중요할 뿐이었다 (폰 바이츠제커, 1999).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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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head of the second basic plan which starts in 2015, tasks needed to improve air quality and encourage green

growth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ve been investigated. To date, many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climate

change is ongoing and continues to accelerate in the Northeast Asia due to several factors, including unparalleled

anthropogenic air emissions from China. An intensive field study is proposed that would target the Seoul Metro-

politan Area and would be conducted in collabo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scientific community. While focused

on environmental issues in Korea, this study would also benefi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providing insights

that can be applied to address similar problems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to the basic plan’s emphasis on

improving air quality, there is a need to promote green growth through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It is

proposed that green growth be interpreted as a comprehensive concept, targeting all environmental pollution, rather

than being limited to low-carbon goals. It is further proposed that the success of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be measured in terms of risk reduction, energy and resources conservation, economic benefits, and employment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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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난 지금 환경의 의미는 훨씬 실제적이다.

폭설과 폭우로 도심의 교통이 마비되고 산사태가 발

생하여 인명피해가 속출하는 근래의 기상 변화는 환

경과 구분하여 생각하기 어렵다. 자동차 회사가 친환

경자동차 개발에 사운을 걸고 대기업들이 전기차 배

터리와 태양전지를 미래사업 혹은 신수종 사업으로

추진할 때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대기환경 분야로 국한하여도 지난 10년의 변화는

괄목할 만하다. 1990년대 말 에어로졸의 화학조성은

논문에서만 볼 수 있는 연구 주제였고(Kang et al.,

1999; Kim et al., 1999),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대기정책지원시스템) 배출량 구축이

막 시작되었으며(환경부, 2004), 몇 년 전 크게 이슈

가 되었던 비산먼지의 경우도 일부 연구팀이 배출량

산정을 시험하는 수준이었다(동종인 등, 1996; 장영

기 등, 1995). 10년이 지난 지금, 토양물질, 원소/유기

탄소, 2차 이온을 구분하여 배출저감 효과를 점검하

고(한국대기환경학회, 2009), 배출자료 중 가장 불확

실성이 큰 자료의 하나인 비산먼지 배출량도 인하대

학교 (2007) 등의 연구가 뒷받침되면서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정책의 효과를 살피기 위하여 3차원 수

치모델이 필요하고, 배출자료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

용모델 이용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논의들이 정

부 기관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것도 10년 전에는

예상하기 어려웠다(국립환경과학원, 2011; 아주대학

교와 국립환경과학원, 2010).

2005년 교토의정서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입장이 온실가스 적극 감축으로

선회한 것은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이다.

2009년 1월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산업화하여 녹

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

합대책”을 발표하였고, 11월에는 IPCC (Intergovern-

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개발도상국에 권

고한 BAU (business as usual) 대비 15~30% 중 최고

수준인 30% 감축을 확정하였다(최흥진, 2009). 기후

변화협약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

에 지금 당장의 녹색성장은 “저탄소”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다. 그러나 1990년대 OECD 국가들이 전통적

의미의 환경기술인 사후처리기술(end-of-pipe techno-

logy)을 넘어,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오염예방 혹은

청정기술을 통한 경제 성장과 고용 확대를 모색할 때

녹색성장은 에너지, 자원의 낭비에 의한 잉여 오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개념이었다(US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and National Science and Tech-

nology Council, 1995; OECD, 1992).

수도권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

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이 2005

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2005

년 11월 1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목표연도인

2014년이 다가옴에 따라 2차 기본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차 기본계획은 2015년

부터 2024년을 대상으로 한다. 우리나라 통일과 G2

(중국과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 변화와 같은 외적 요

인을 제외하더라도 향후 10~15년은 지금까지와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 분명하다. 미래에 큰 변

화가 예상될수록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이번 논문에서는 이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2. 대기환경 현황

그림 1은 PM10환경기준이 설정된 1995년 이후 서

울의 주요 오염물질과 시정의 연평균 변화이다. PM10

은 황사가 심하였던 2001, 2002년에 상승하는 등 변

화가 있음에도 감소추세이다. 그러나 시정이 악화되

었을 뿐 아니라 오존과 NO2도 상승하였다. PM10과

의 상관계수(r)는 오존과 시정이 각각 -0.84와 0.69

로 상관성이 크다. NO2는 PM10과 상관성이 작은데

연도별로 오존과 역의 상관성을 보이며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PM10은 경기, NO2는 서울, 오

존과 시정은 인천이 높으나 수도권 내 연도별 변화

추이는 유사하다. 시정이 1 μm 미만 미세입자에 의하

여 결정됨을 감안하면 그림 1에서 시정의 악화는 1

μm 미만 미세입자가 증가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단기 변화가 심한 오존에서 연평균은 지역

규모(regional scale) 광화학 반응의 잠재성을 대변한

다(Ghim, 2000). 이와 같이 본다면 시정을 악화시킨

1 μm 미만 미세입자는 주로 광화학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2차 입자일 수 있다.

그림 2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연

평균이 유효한 서울지역 14개 측정소의 입자상과 기

체상 오염물질의 연평균 변화이다. 앞에서의 예상과

달리 PM2.5가 감소하였고 조대입자는 변화가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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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그림 2의 변화 모습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일본 도쿄와 유사하다(Minoura et al., 2006). 8년간

조대입자는 12~13 μg/m3로 거의 일정하였으나 미세

입자는 대략 35 μg/m3에서 20 μg/m3으로 15 μg/m3감

소하였다. 차량 배출저감 정책으로 OC (organic car-

bon), EC (elemental carbon)가 약 10 μg/m3 줄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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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ariations in annual averages of selected pollutants (PM10, NO2, and O3) and visibility in Seoul. Source: Annual
Report of Air Quality in Kore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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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s in annual averages of fine and coarse particles excluding Asian dust days (top) along with annual
averages of selected gaseous pollutants (NO2 and O3) and the 99.9th percentile of 1-hour average ozone in Seoul
(bottom). The data were taken from 14 monitoring stations measuring both PM10 and PM2.5 during the study
period. Sourc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Cl-이 줄었는데, Cl-은 소각로 배출물질이 감소한 것

으로 추정하였다. 그림 2에서는 6년간 PM2.5가

37 μg/m3 수준에서 16 μg/m3로 11 μg/m3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도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CNG (com-

pressed natural gas) 버스를 보급하는 등 차량 배출저

감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PM2.5 감소는 상당 부

분 탄소물질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대기환경학회 (2006a)와 서울시정개발연구

원(2010)에 나타난 서울의 OC, EC 분율은 각각 23%,

28%, 평균 약 25%로서 San Joaquin Valley의 24%나

북동부의 28%와 유사하다(NARSTO, 2004). 이를 적

용하면 그림 2의 2002~2003년 PM2.5중 탄소물질의

농도는 9~10 μg/m3이다. 이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

겠지만 탄소물질이 0일 수 없으므로 2008년까지 11

μg/m3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탄소물질뿐 아니라 다른

물질이 감소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림 2를 보면

2000년대 이후 오존은 연평균뿐 아니라 99.9백분율

의 피크 오존도 상승하였다. 그림 1에서는 지역규모

광화학 반응에 의한 2차 입자 증가를 이야기하였으

나 그림 2를 보면 국지적으로도 2차 입자가 증가하

였을 수 있다. 시정이 입자의 크기와 화학조성의 복

잡한 함수이기 때문에 화학조성 변화에 따른 시정

예측은 쉽지 않으나(Pitchford et al., 2007) 어떠한 경

우이든 PM2.5가 감소하였음에도 시정이 악화된 현상

은 설명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정부 공식 통계에 의하면 황사의 영향을 제외하였

을 때 서울의 PM10연평균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9 μg/m3에서 53 μg/m3로 16 μg/m3이 감소하였다(그

림 3). 그림 2는 14개 측정소만을 대상으로 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두 값은 거의 동일하다. 2차 입자가 증

가하였다면 얼마나 증가하였고 탄소물질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그밖에 어떠한 변화로 인하여 시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지 등을 조사하여야 하나 자

료가 충분하지 않다. 과거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배출원을 목표로 하였던 지금까지의 정책에

서 벗어나 대기질 농도를 목표로 다양한 배출원을

관리하고자 하였던 최초의 시도였기에 이번의 경험

이 더욱 중요하나 준비가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

다.

3. 변화의 불연속성

그러나 새로운 정책의 시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의 정책까지를 생각하여 정책의 효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정책을 집행하기를 기대하

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의 부족한 현실은

정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날 수밖에 없는 절차일

수 있다. 우리의 실질적 어려움은, 과거의 경험을 충

분히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충분히 활용하

더라도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도움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변화의 불연속성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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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s in annual-average wind speed (WS) and annual amount of precipitation in Seoul. Annual average of
PM10 concentration excluding Asian dust days is also shown. Sources: Press release from Air Pollution Control
Division of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2011. 8. 12) and the homepage of Korea Meteorological Admi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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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그림 3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풍속과

강수량이다. 황사의 영향을 제외한 연평균 PM10을

함께 표시하였다. 육안으로도 평균 풍속과 PM10의

역상관 관계를 볼 수 있다(r==-0.94). 강수량은 2006

년까지 변화가 일정하지 않았으나 2007년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PM10도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2007년 이후 풍속과 강수량 증가가 어떠

한 형태로든 PM10감소에 기여하였음은 분명하다(김

동술, 2011). 특히 강수는 그 자체로서 대기오염에 미

치는 영향이 절대적일 뿐 아니라(Ghim et al., 2001)

2000년대 후반 강수량 변화가 PM10 변화와 정확하

게 일치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Wang et

al. (2006)에 의하면 지난 200여년 중 1950년 이전에

는 여름철 강수량 변화가 명확하지 않으나 1950년

이후 증가추세가 뚜렷하며, 동아시아 몬순 변화의 일

부로서 중국 남부부터 일본 북부로 이어지는 홍수

지대에 한반도 남쪽이 위치한 때문이다.

2011년 8월말 현재 누적 강수량이 1,900 mm를 넘

어 2010년 강수량 2,044 mm에 근접하였다. 하지만

PM10 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많고 대기오염에서는

강수량보다 강수 자체가 중요한 데 비하여, 기후변화

에 의한 강수변화는 절대량보다 강도(intensity)와 밀

접하기 때문에(IPCC, 2007; Wang et al., 2006) 2007

년 이후 강수량과 PM10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3과 같

은 기상 변화가, 지역 규모 몬순 변화의 일환으로 지

난 반세기 동안 강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

데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 대기환경관리에서도 적

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독립변수임을 보여

주는 데 부족하지 않다.

또 하나의 인자는 중국의 배출 변화이다. Zhang et

al. (2009)에 의하면 2001년 대비 2006년 중국의 배

출 총량은 SO2 36%, NOx 55%, CO 18%, VOC 29%,

PM10 13%, PM2.5 14% 증가하였다. 배출저감을 위한

투자의 결과로 화력발전소와 휘발유차 등의 배출계

수가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GDP (gross do-

mestic product)가 92%, 총에너지 소비가 72% 증가하

였고, 화력발전 용량과 차량 대수도 각각 2배 이상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림 4는 1980년 이후 중국의

NOx배출량 변화와 전망이다. 2000년 초반을 기점으

로 변화 추이가 바뀌었으나 2차 기본계획에서 필요

한 2010~2020년의 배출량은 2000년 이전의 배출량

을 토대로 전망하였다. 배출 변화가 너무 급격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으나 Richter et al. (2005)과 Zhang

et al. (2007)은 위성자료를 이용하여 변화 추이를 확

인하였고, Zhao et al. (2011)은 기존의 배출량이 대부

분 자신들이 산출한 배출량의 불확도 범위(NOx의

경우 2005년 기준 -13%, 37%)에 있음을 보여주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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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ctual and projected emissions of NOx in China. The year 2014, indicated by a vertical line, is the final year of the
first phase of the basic metropolitan atmospheric environment management plan. Upper and lower limits of the
projected emissions of REAS are from policy failure and success cases, respectively. Sources: INTEX-B (Inter-
continental Chemical Transport Experiment-Phase B; Zhang et al., 2009), REAS (Regional Emission Inventory in
Asia; Ohara et al., 2007), IIAS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s Analysis; Cofala et al., 2006), TRACE-
P (Transport and Chemical Evolution over the Pacific; Streets et al., 2003).



2차 기본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는 지난 10년 못지않게 2014년 이후 변화가 중요하

다. 2014년 이후의 중국의 배출 변화는 지난 20여년

간 우리의 변화를 돌아봄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우

리나라가 일본의 변화를 압축하여 받아들였다면 중

국은 우리의 변화를 압축하여 진행하고 있는 양상이

기 때문이다. 생산 측면은 다를 수 있으나 소비 측면

에서 본다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1988년 서울

올림픽에 비할 수 있다. 중국의 1인당 GDP 4천불 수

준은 우리나라의 1990년 전후에 해당하며 중국의 인

구 천명당 승용차 보유대수도 유사하다(조용준, 2011;

박영삼, 1993). 중국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에

너지소비가 72%, 차량보유대수가 2배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총에너지소비가

2배, 자동차등록대수가 2.6배 증가하였다(국가에너지

통계정보시스템, http://www.kesis.net/flexapp/Kesis

FlexApp.jsp; 환경통계연감). 중국의 향후 배출 증가

가 2000년 초반의 모습에서 크게 달라지기를 기대하

기는 쉽지 않다.

4. 우리의 대응

2005년 특별법과 1차 기본계획은 2000년대 초부

터 수많은 정책 당국과 연구자들이 준비한 결과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은 특별법과 기본

계획의 핵심인 배출총량관리제 추진방안을 수립하였

고 한국대기환경학회(2006a, b)는 정책에 필요한 연

구 자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각각 4년과 5년씩 미세

먼지와 오존의 생성과정과 저감대책을 연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유차 배출저감 위주의 정책 추

진, 비산먼지 대책의 미흡,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불충

분한 고려 등 연구영역에서 뒷받침되었어야 할 사항

들이 문제되었다. 경유차 배출저감과 같이(위해성 저

감이라는) 실질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문제를 무

릅쓴 경우도 있지만 비산먼지와 장거리 이동은 문제

가 불거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심각함이 밝혀진 것들

이다(한국대기환경학회, 2009).

2차 기본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도 10~15년이 지

나는 사이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양한 문제들이

불거질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준비가 광범위하고 철

저할수록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준비한 내용을 확장

하여 대응하거나 당초의 방식에 준하여 미흡한 부분

을 새롭게 준비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3절에서는

기상 요소와 중국의 배출변화가 지금까지와 다르며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떠한 형태로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기상 요소

의 변화가 기후변화의 일부이고 배출변화와 연관되

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IPCC, 2007; Menon et al.,

2002; Ramanathan et al., 2001). 2000년대 들어 동북

아시아를 대상으로 ACE-Asia (Asian Pacific Regional

Aerosol Characterization Experiment; Huebert et al.,

2003), ABC (Atmospheric Brown Clouds; Cyranoski

and Fuyuno, 2005) 등 국제공동 집중측정 연구가 계

속되는 것은 중국의 성장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의

절대량이 증가하며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

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영향이 지배적인 동북아시아는 다른 지역

에 비하여 석탄사용과 바이오매스 연소에 의한 탄소

물질 배출이 많고 사막과 건조지역으로부터 광물먼

지 발생이 많으며 NOx배출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에

서 광물먼지 발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사하라 사막이

위치한 북아프리카이나 이 지역의 먼지는 주로 무역

풍을 따라 대서양을 향한다. 반면 동아시아에서 발생

한 먼지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중국 동부와 우리나라

등 인구밀집 지역을 향한다. 황사이다. 황사와 비산먼

지는 발생 위치만 다를 뿐 모두 광물먼지이다. 많은

선진국의 주요 도시가 위해성 저감을 위하여 차량 배

출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1차 기본계획에서

경유차 배출 저감이 논란이 된 것도 다른 지역과 달

리 수도권에서 비산먼지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한

국대기환경학회, 2009). 앞에서 비산먼지의 배출량에

불확실성이 많다고 하였으나 비산먼지를 포함한 광

물먼지는 배출량뿐 아니라 물리, 화학을 포함한 많은

과정들에 대하여 지식이 부족하다 (Ghim, 2011).

ACE-Asia가 동북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며 국제학계

가 광물먼지를 주목하였으나 관심이 지속되지 않았

다.

지금 논문에서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

역규모 배출과 기후변화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으나 지구환경 관점에서도 도시의 영향은

중요하다. 인구 천만이 넘어 환경영향이 막대한 거대

도시(megacity)가 1975년 4개에서 2000년에는 20개

로 늘어나는 등 지구환경에서 도시오염이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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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빠르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Molina and

Molina, 2004). 일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른

일면으로는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

하여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국제학계의 움직임이 활

발하다 (http://igac.jisao.washington.edu/currproj.php).

그중에서도 멕시코시티의 경우는 특히 주목할 만한

데, 북미 대도시 중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함에도

(NARSTO, 2004), 국지오염부터 지구환경까지(local

to global)를 대상으로, MCMA (Mexico City Metropo-

litan Area)-2003 (Molina et al., 2007), MILAGRO (Me-

gacity Initiative: Local And Global Research Observa-

tions) 2006 (Molina et al., 2010), Cal-Mex (California-

Mexico) 2010 (http://mce2.org/index.php?option=com_

content&view=article&id=52&Itemid=91&lang=en)

등 국제공동 집중측정 연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

다.

국제공동 집중측정 연구가 학계에 미치는 영향은

방대하다. Solomon (1995)은 대기 과정에 대한 우리

의 이해가 “비약적으로 변화(quantum change)”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2001년 8월 “새천년을 푸르게

(Greening the new Millenium)”를 주제로 IUAPPA 세

계대기보전대회를 개최하였던 것과 같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국제공동 집중측정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전문가들의 연구역

량을 결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답이 필요

하지만 그들은 문제를 얻을 수 있어 윈윈(win-win)

이다. 멕시코시티 측정에는 북미의 연구팀들이 주로

참여하는 데 비하여 ACE-Asia 측정 때는 다양한 대

륙으로부터 10여개국의 연구팀이 참여하였다. ACE-

Asia에서도 동아시아의 배출이 중요하였지만 지난

10년 사이 중국의 배출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아직

영향평가가 본격화되지 않았다. 지역을 막론하고 세

계 각지에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동북

아시아에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도시환경 개선과 지

속가능 발전에 대한 압박도 거세다(Xiao et al., 2010).

수도권 집중측정 연구는 우리에게 긴요한 만큼 국제

적으로도 주목받을 요인이 많다.

지난 수년간 국가기관에서 구축한 연구기반도

ACE-Asia 측정 때와 비교할 수 없다. 2007년 백령도

를 비롯하여 수도권, 호남권 집중측정소가 운영 중이

고, 계획이 확정된 중부권, 제주권을 포함하여 5개 집

중측정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측정소별로 차

이가 있으나 aerosol mass spectrometer, proton transfer

reaction mass spectrometer 등 평균적 국제수준 이상

의 장비가 갖추어져 있고(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

연구과, 2010)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도 입자의 화학

성분을 연속 측정할 수 있는 자동측정 장비를 다수

보유하여 고품질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서울시정

개발연구원, 2010). ACE-Asia 측정 때와 달리 과학적

의제(agenda)를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기

회이다. 광물먼지에 대한 국제학계의 관심을 다시 불

러일으킬 수 있고, 기본계획의 개선∙보완과 변경 작

업에서 부각된 생물성 연소 배출의 영향도 전체적으

로 점검할 수 있다(한국대기환경학회, 2010, 2009).

ACE-Asia가 에어로졸의 기후변화에 대한 직, 간접

효과 규명을 목표로 하였던 데 비하여 이번에는 구

름 형성뿐 아니라 강수 영향까지 조사할 수 있다. 중

국의 NOx배출 증가에 따른 광화학 환경변화도 중요

한 의제이다.

5. 녹색 성장

경기도는 일산-수서,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을

잇는 총 140.7 km 길이의 수도권광역철도(GTX)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의 전반기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조선일보

2011.4.5). GTX는 지하 40~50 m에서 평균 시속 100

km, 최고 시속 200 km로 도심을 통과하여, 건설이 완

료되면 경기도 어디에서나 서울 중심부까지 30분내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서

울을 가로-세로로 연결하는 대심도(大深度) 도로를

계획하고 있다(매일경제 2009. 4. 26). 잠실에는 123층

높이의 제2롯데월드가 건설 중이고, 지상 100층 규

모의 용산 랜드마크타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압구

정동에는 평균 40층, 최고 50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

어설 수 있다. 수도권의 교통, 주거환경을 크게 변화

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다.

기본계획은 관리권역에 대하여 대기환경개선 목표

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저감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나 배출원별로 배출량을 조사하여 배

출허용총량을 결정하고 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점검

하기 때문에 배출원이 바뀌는 큰 변화는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다루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특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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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제8조와 9조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이

어 제10조에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시행을

수록하였고 제11조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

는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

다.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 여부는 (1) 위해

성 저감, (2)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3) 경제적 편익,

(4) 고용 확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위해성

저감과 경제적 편익은 각각 지금 세대의 건강과 풍

요를 위한 것으로 고전적 의미의 친환경과 개발을 대

변한다.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나, 대

부분 온실가스 배출 저감으로 환산할 수 있으므로 기

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유효하다. 고용확대는 환경

오염의 가장 큰 적인 빈곤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위해성 저감과 경제적 편익은 개발이나 정책의 효

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척도임

에도 기초 자료가 충분치 않고 방법이 확립되지 않

아 실제 활용 과정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서둘

러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기보다 투명한 가운데 일관

성을 유지하여야 점검과 개선이 가능하므로 과정에

대한 충실한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4)의

항목은 필요에 따라 일부 교환(trade-off)이 가능할

수 있지만 환경오염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 녹색성

장을 지향한다면 희생할 수 있는 항목은 (3)의 경제

적 편익 정도이다. 특히 (1), (2)는 지금도 충분히 열

악하므로 최소한 음의 효과는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기본계획의 대책들도 (1)~(4)의 항목에 의하여 효과

를 점검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의 대책에서는

목표한 만큼의 배출을 삭감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

요하기 때문에 효과를 살피더라도 다음의 일이다.

6. 결 론

2014년 1차 기본계획의 종료와 2015년 2차 기본

계획의 시작을 앞두고 21세기 수도권의 대기환경개

선과 녹색성장에 필요한 과제를 알아보았다. 21세기

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새삼스럽게 21세

기를 강조한 것은, 지난 10여년간 국내외 정치,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환경의 세기’라 지칭하였던

21세기의 의미를 되뇌게 하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격변이 예상되는 10년을 눈앞에 둔 우리의 상황은

매우 어렵다. 첫째는 선진대기환경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첫 10년으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

하였다. 반면 기상 요소와 중국의 배출 변화가 두드

러졌는데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기상 요소의 변화

는 인위적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와 연관된

다.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은 앞으로 더욱 증가하고 기

후변화의 영향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에게 주어

진 문제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지만 한편으로는 국지

배출부터 지역규모 변화와 지구환경 변화가 밀접하

게 연결된 좋은 사례이다. 따라서 이번 논문에서는

2001년 ACE-Asia와 같은 국제공동 집중측정 연구

를 수도권에서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답을

원하지만 외국의 전문가들은 좋은 문제를 접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

국에 구축된 연구기반 시설도 국제공동 집중측정 연

구를 훌륭하게 지원할 수 있다. 최근 수도권에 추진

중인 대규모 건설 사업의 시행 여부는, 위해성 저감,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경제적 편익, 고용 확대 등의

항목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녹색성장을 저탄

소에 국한하기보다 환경오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

괄적 개념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기본계획에서는 삭

감목표 달성이 1차적으로 중요하므로 달성이 가능할

때 유사한 방식으로 대책의 효과를 점검할 수 있다.

본문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이번 논문에서 대

기환경 개선은 기본계획, 녹색성장은 친환경 개발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녹색

성장에 대한 기본계획의 기여도는 지금까지와 같이

대책의 효과로써 점검하게 되었다. 2차 기본계획 수

립이 촉박한 가운데 국제공동 집중측정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느냐도 문제이다. 그러나 1차 기본계획의 시

행 과정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당장의 필요만을 추구

한다면 훌륭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존립자

체가 위험할 수 있다. 국제공동 집중측정 연구 수행

을 결정하고 일을 진행한다면 이로부터 얻은 연구결

과를 반영한 기본계획까지 6~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일을 시작하고 평

균 8년을 예상한다면 기본계획은 2019년에 가능하다.

2차 기본계획의 전반까지 지금 체제로 진행하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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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국제공동 집중측정과 함께 수도권을 녹색성장의 모

범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별도로 진행한다면,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상응하는 친환경개발 기본

계획도 기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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